
- 1 -

보 도 자 료
• 생산적 금융

• 신뢰받는 금융

• 포용적 금융보도 2018.1.17(수) 14:00 이후 배포 2018.1.17(수)

책 임 자

금융위 산업금융과장
안 창 국(02-2100-2860)

담 당 자

박 석 훈 사무관
(02-2100-2864)

금융위 중소금융과장
신 진 창(02-2100-2990)

양 병 권 사무관
(02-2100-2992)

제 목 :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영세 소상공인을 방문하여 

현장 애로를 점검하고 금융지원 강화 계획을 밝힘

◇ `18.1.17(수),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방산시장 등을 방문하여,

ㅇ 소상공인 등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초저금리 대출지원(기은),

카드수수료 인하 등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할

계획임을 설명

□ ’18.1.17일 오후 2시,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김도진 기업은행장,

황록 신용보증기금 이사장, 김순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등과

함께 을지로 방산시장 등 소상공인 시장을 방문하고, 이 자리

에서 시장內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

ㅇ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현장의 우려를 전달하며,

카드수수료 부담 문제 등을 정부가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

□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양극화 완화, 지속가능한

성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선결과제임을 설명

ㅇ 그간 소득 양극화로 국민 삶의 질 저하가 문제되고 있으며,

소비위축을 야기하고 성장에도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,

ㅇ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중심․소득중심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

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과제라 설명



☞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
http://www.fsc.go.kr

금융위원회 대 변 인

prfsc@korea.kr

□ 다만,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영세상인들의 부담

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,

ㅇ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, 사회보험료 경감 및 영업환경 개선 등

다양한 대책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

< 정부 주요 지원책 >

① 일자리 안정자금 :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(9.0%)과 사회보험료 등 상승분을

고용주에게 지원(3조원)

➁ 사회보험료 경감 : 영세상인 등에 대해 고용보험, 국민연금 보험료 및

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경감(약 1조원)

➂ 영업 환경 개선 :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(임대료 인상률상한 9→5% 인하 등),

청탁금지법보완(농수산물․화훼․조화별도상한(10만원) 신설) 등

□ 특히, 오늘 현장방문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비용의 절감을 위한
➀
저금리의 대출 지원 확대 및

➁
카드수수료 인하 계획 등을 설명

   ※ 세부적인 내용은 관계부처 협의 및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·발표할 예정 

➀ 기업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

대상으로 유리한 금리조건의 대출상품을 지속․확대할 계획

- 지난 1.2일 출시한 바 있는 “소상공인 해내리 대출*”의 경우

일선 현장에서 홍보 등을 강화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이 적극

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(1.2일 출시, 1.2조원)

    *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금리 최대 1.3%p 인하, 보증료 최대 1.0%p 인하

- 아울러, 소상공인․중소기업 등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낮은

금리의 혜택을 주는 대출상품을 2월초 신규로 출시할 계획

➁ 최저임금 인상으로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

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7월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

□ 금융위원회는 최저임금 인상 과정을 포함, 소상공인 금융부담

완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추가․

보완 정책을 지속 발굴하여 시행해 나갈 예정


